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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o find out mediating variable between ordinary stress and anxiety-depression. The subjects were 2,844 

4th grade elementary school in Korea. The instruments used were questionnaires about anxiety-depression, ordinary stress, 

anger control ability and negative self-concept. Data were analyzed by t-test and regression.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in parent-, appearance-, possession-related stress, anger control ability, negative self-concept 

and anxiety-depression according to sex.

(2) Parent-, schoolwork-, peer-, appearance-related stress and anger control abil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nxiety-depression. 

The principal finding was that anger control ability had mediating role between ordinary stress(schoolwork-, peer-, 

appearance-related stress) and anxiety-depression in male, one side parent-related stress and anxiety-depression in female.

(3) Parent-, schoolwork-, peer-, appearance-related stress and negative self-concep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anxiety-

depression. The principal finding was that negative self-concept had mediating role between ordinary stress(parent-, 

schoolwork-, peer-, appearance-, possession-related stress) and anxiety-depression in male, one side parent-, peer-related 

stress and anxiety-depression in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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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급격한 사회, 문화적 변화로 인해 아동들의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현대사회는 인간에게 보다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게 해주었지만 그와 동시에 전통적 가족 문화의 

붕괴와 과중한 학업부담, 왕따, 학교폭력, 약물 중독이나 인터넷 

* 주 저 자 : 김진경 (E-mail : holyjin77@hanmail.net)

중독 등의 유해한 환경으로 인해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보이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남윤주․이숙, 2008; Essau et al., 2002). 

정신과를 찾는 사람 중에 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문제가 외현적 행동 문제보다는 심리적인 내면적 문제가 더 

많으며 그 중 불안과 우울이 가장 대표적인 정서장애라 할 수 

있다(한지현․이진숙, 2007; Anthony, 1987; Crick, & Grotpe-

ter, 1995). 아동기 불안우울은 임상집단 뿐 아니라 정상집단에

게서도 일정한 비율로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Rutter는 



2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제 27권 2호 2009

- 228 -

10, 11세 정상 아동 중 13%가 우울하고 불안한 기분을 보였고, 

우울한 아동을 14, 15세경에 재평가한 결과 40%가 불안과 우울

의 느낌을, 20%가 자기멸시를, 7~8%가 자살충동이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입시위주의 교육체제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의 불안 및 우울장애 발생률은 어른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4명 중 1명이 우울을 경험하고 

10명 중 1명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박안나․김춘경, 

2003). 또한 서울대학교 병원과 서울시 소아청소년 광역정신보건

센터(2005)가 6~17세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7.5%의 

소아청소년들이 우울증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부모들은 단 2%만이 자녀가 우울증이 있다고 응답해 많은 

부모가 자녀의 우울증상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남윤주․이숙, 2008). 이는 아동․청소년의 우울

증상의 경우 성인과 달리 사춘기 증상과 비슷하거나 의사표현

을 잘하지 않아 상당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아동․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우울은 가족관계, 교우관계 

및 학업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반영하며,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아동기의 경우, 우울과 불안이 하나의 단일한 증후군이

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 근거로 우울과 불안의 공존률이 

40~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과 우울과 불안을 평가

하는 자기보고식 측정치들 간에 상관이 매우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최영희 등, 2002). 또한 개인의 기분이나 자아개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넓은 의미의 부정적 정서라는 공통

영역이 있음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Axelson & Birmaher, 

200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불안우울을 부정적 정서 

중 가장 대표적인 심리적 부적응 상태로 간주하고 분석하였다. 

아동들의 불안우울 증세가 심각해지면 학업성적 저하, 역기능

적인 대인관계, 약물복용, 자살시도 등과 같은 부적응적 행동을 

초래하고 정신과 신체의 바람직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Kaslow, 1983; Seligman et al., 1984). 

불안우울은 특히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적응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한상철․이수연, 2003; Cole et al., 1997; Kandel et 

al., 1991). 식욕감퇴, 야뇨증, 말더듬기, 근육경력 등의 신체적 

반응과 불안, 신경질, 좌절, 우울, 무기력 등의 정서적 반응은 

아동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주로 보이는 증상이다. 

특히 불안우울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

는 가장 일반적인 정서경험으로(임양화, 오경자, 1989), 어린 

아동의 경우 우울이 일상 생활 스트레스와 특히 더 관련된다는 

보고가 있다(배주미, 2000; Nolen-Hoeksema et al., 1992). 

스트레스와 우울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DuBios와 

그 동료(1992)들이 2년간 청소년 초기 아동을 종단적으로 연구

한 결과, 주요생활사건과 일상적 생활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 

모두가 2년 후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과 같은 심리적 고통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국내 연구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이 스트

레스를 주는 사건을 많이 경험할수록 우울해한다고 보고되었

다(김경연, 1996; 신은영․김경연, 1996; 신재은, 1999; 이미리, 

1995; Essau et al., 2002).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트레스는 성인기에 겪는 현상으로만 

여겨졌으나, 오늘날에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 지속되는 현상으로, 

심지어는 태아 및 유아들도 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주장이 보

편화되고 있다(Compas & Wagner, 1991). 특히, 아동기는 가정

이나 이웃에 한정되었던 생활환경이 학교라는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되며 규율적인 생활에 적응, 학업성취 압력 등으로 사회적 

어려움이 새롭게 부각되는 시기이다. 아동 후기인 4~6학년은 청소

년기로 전이되는 시기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서 그 어느 

시기보다 스트레스에 민감하다고 볼 수 있다. Brenner(1984)

는 학령기에 해당하는 아동들이 무수한 긴장과 압박감, 스트레스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동의 스트레스 종류는 

날로 증가하는 반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스트레스는 적절히 경험하면 삶의 원동력

이나 활력을 주지만 과도하게 축적되면 신체․정신적으로 해

로움을 가져온다(Compas, 1987). 아동기 때는 스트레스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는 주변과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아의 기능이 충분히 성숙되지 

못해서 스트레스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또한 스트레스 요인은 

성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과 비슷한 반면, 아직 주변 성인

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일 뿐 아니라 아동 자신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고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미흡하므로 아동의 바람직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부모의 이혼이나 죽음 같은 심각한 생활 사건보다 일상의 

사소한 스트레스가 개인의 심리․신체적 증후를 예측하는데 더 

설명력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을 고려해볼 때(민하영․유

안진, 2000), 아동들이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일상적 스트레스란 교통체증이나 물건

의 분실, 부모님께 형제나 친구와 비교하며 꾸중 듣는 것, 병원에 

가는 것, 친구가 놀리는 것 등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소하지만 부담스러운 일들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말한다. 일

상적 스트레스는 몇 개가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나 복합적인 상승

효과를 나타내며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발달을 위협할 

수 있다(Lazarus & Cohen, 1977; Lazarus & Delongis, 1983). 

이에 정상적이고 건강한 아동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스트레스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은 매우 다양한데, 부모는 생후 초기부터 관계를 

형성하여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밀접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 하위유형으로 부모관련 스트레스(우희정, 1997)를 들 

수 있다. 부모와의 좋은 관계와 빈번한 의사소통은 아동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거나 대처를 강화하고, 아동들은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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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책이나 큰 기대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과도한 

학구열로 인해서 중․고등학생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초등학생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학업성취와 

정신장애 간에 유의한 상관이 밝혀진 연구에서도 제시하듯이, 

학업성적에 의해서 약 2/3의 정신건강 증후를 예언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학습에 순기능을 할 수 있으나 과다한 

학업관련 스트레스는 학습을 저해한다고 했다(Dubow & Tisak, 

1989). 또한 대부분의 학령기 아동이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로 또래괴롭힘, 따돌림 등을 꼽고 있듯

이(정영숙․정승희, 1996), 친구관련 스트레스도 아동기 때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Compas et al., 2001). 

또한 아동기로 갈수록 신체적 변화, 외모 등에 관심을 보이며 

외모로 인한 만족도가 아동의 외로움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김진경․한유진, 2008) 외모관련 스트레스도 아동들이 많이 

경험하는 유형이다. 또한 물질에 대한 소유여부가 상대적 박탈

감을 유발하고 아동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에

서도 알 수 있듯이(김진경․한유진, 2008), 소유관련 스트레스도 

아동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 스트레스 각 하위유형에 대해 아동이 실제로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탐색하고 스트레스가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편 스트레스가 아동의 심리․정서적 반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스트레스와 아동의 

적응 간 상관관계는 별로 크지 않다(Compas et al., 2001). 개인

의 심리․신체적 적응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대처전략에 

의해 완충되며, 스트레스 경험자체보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전략이 개인의 정서적 문제를 예측하는데 더 설명력이 있다

(Dubow & Tisak, 1989). 스트레스는 우울증, 질병과 같은 부정

적 경향을 일으키는 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으나, 동일한 사건에 

직면해도 각 개인의 인지적 구조의 차이와 성격적 특성에 따라 

우울과 같은 부적응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신은영․김경연, 1996; Kwon & Oei, 

1992). 즉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이라도 이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에 따라 개인이 경험하는 심리․정서적 긴장감은 달라질 수 있다

는 것이다. 스트레스 사건이 부정적 정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개인이 이를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며, 어떤 개인적 능력이나 자원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의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연구들(Werner & Smith, 1992)에 의하면 많은 아동들이 스트레

스를 경험하였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탄력성이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일부 아동들은 스트레스를 

경험한 뒤 심리적 기능이 향상된 경우도 확인되었다(Anthony, 

1987). 이에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의 영향을 조절하여 그 

영향을 완충시키거나 적응을 도와주는 변인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 자체가 부적응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그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가 매개되어 개인의 적응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때, 아동의 스트레스 관련 연구가 아동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뿐 아니라 스트레스가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개인적 중재변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개인이 이를 어떻게 받아

들이고 평가 해석하느냐, 또한 어떤 대처행동을 보이는가에 

따라 스트레스가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아동이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는지는 스트레스 상황을 

지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동의 자아가치감이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적극적이며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행동을 보이며 학교 및 가정생활에서 

적응을 잘한다고 보고한 연구들(문금순, 1993; 박연성․현은민, 

2007; 임상희, 2005; 장휘숙, 2001)이 있다. 또한 자기지각이 

높은 아동은 스트레스에 대해 문제지향적이며 적극적으로 대

처하고, 자기지각이 낮은 아동은 정서지향적이며 소극․회피

적으로 대처한다는 연구들(김광웅, 2007; 성선진․이재신, 

2000; 오선향, 2002; Harter et al., 1991)이 있다. 또한 자아개념과 

우울 간에 부적상관을 보였는데(김현숙, 1992; 남윤주․이숙, 

2008; 한순미, 2003; Cole et al., 1997), 이는 자신에 대한 평가가 

낮은 아동일수록 우울에 취약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자아개념은 우울증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심리적 요인이라

고 할 수 있다(권석만, 2003). 즉, 부정적 자아개념을 가진 아동

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취약하며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더욱 

민감할 수 있다. tm트레스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아동은 스트레스 상황을 더욱 위협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우울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 예상하고 

부정적 자아개념을 중재변인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이 적절치 못하면 실패

나 좌절을 경험하고 신체적 질병이나 증상을 발생시킨다는 

연구들(Compas, 1987; Yarcheski & Mahon, 1986)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트레스에 대해 사용되는 대처방식의 성공여부

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우울과

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능동적이며 문제중심적인 

적극적 대처행동은 우울과 부적상관(김인향, 1997; 민하영․

유안진, 2000; 박경순, 1999; 박선영, 1993; 박정민, 2007; 이미

진, 2005; 이진숙․한지현, 2006; Shields & Cicchetti, 1995)을, 

소극적이며 회피적 대처행동은 우울과 정적상관(민하영․유

안진, 2000; 신은영․김경연, 1996; 이미진, 2005; Compas 

et al., 1989; Windle & Windle, 1996)을 보였다. 스트레스 

상황은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데, 이때 이러한 부정적 

정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관련될 것

으로 예상된다. 즉, 스트레스에 대해 사용되는 대처방식 중에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를 어떻게 다루는지 여부가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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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하고 긍정적으로 정서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높을수록 

행동문제 수준이 낮은 반면, 정서조절능력이 낮을수록 행동문

제 수준이 높아진다는 경향이 있었다(김병옥․이진숙, 2008; 

박성연․강지흔, 2005; 박혜경, 2002; 박혜경, 2002; 한유진, 

2004; Essau et al., 2002; Thompson, 1994)). 정서조절 양식이 

부적응적이고 공격적 행동을 유지시키고 스트레스 상황을 더

욱 악화시켜서 불안우울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 정서조절능력이 중재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

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를 다루는 능력으로 분노조절능력이 중재역할을 

수행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트레스는 개인의 지각이나 대처행동에 의해 반응이 달라진

다는 점에서 주관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단편적으로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미흡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완충시키거나 심화시키는 중재

변수를 규명함으로써, 스트레스가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입체적으로 규명해볼 필요가 있겠다. 

한편, 선행연구들에서는 아동의 우울에 있어서 여아가 남아

보다 더 우울성향이 높은 경향을 보여왔다(김민정․도현심, 

201; 정문자․김문정, 2004; 한미현, 1996; 한유진, 2004; 한지

현․이진숙, 2007). 여아가 남아보다 우울에 더 취약한 이유로

는 선천적, 환경적 차이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할 수 있으며, 

남아에 비해 정서적 자극에 민감한 특성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아가 여아보다 정서조절능력이 낮고, 과잉 및 

공격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김병옥․이진숙, 2008; 한유

진, 2004). 반면, 소극적 대처행동은 여아가 남아에 비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들도 있다(박진아, 2001; 

송달호, 2002; 이진숙․한지현, 2006; 한지현․이진숙, 2007; 

Endler & Parker, 1990; Crick, & Grotpeter, 1995; Windle 

& Windle, 1996).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분노조절능력과 부정적 자아개념, 

불안우울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성별에 따라 어떤 변인이 더욱 비중 있는 중재역할을 수행하는

지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스트레스는 모든 연령에서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일상생활

의 일부분으로 스트레스를 무조건 경험하지 않도록 상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 못하다. 대신, 스트레스가 불안우

울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변수를 규명함으로써, 스트레스

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긍정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연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부적응, 

불안우울을 완충시키는 보호요인을 탐색하고, 또한 불안우울

을 심화시키는 위험요인을 모색함으로써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개발이나 교육전락을 구상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스트레스, 분노조절능력, 부정적 자아

개념, 불안우울의 전반적 경향은 어떠하며,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스트레스 하위유형인 부모관련, 학업관련, 

친구관련, 물질소유관련, 외모관련 스트레스

와 분노대처행동이 아동의 불안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하며, 분노조절능력은 

스트레스 각 하위유형과 아동의 불안우울간의 

관계를 중재하는가?

<연구문제 3> 스트레스 하위유형인 부모관련, 학업관련, 친구

관련, 물질소유관련, 외모관련 스트레스와 부

정적 자아개념이 아동의 불안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하며, 부정적 자아개념은 

스트레스 각 하위유형과 아동의 불안우울간의 

관계를 중재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종단설계

자료로서 1차 년도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2004~2007년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반복적

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한 자료이다. 표집방법은 층화다단계집

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으로 이루어

졌으며, 질문지는 자기보고식으로 작성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1차년도 조사결과 최종 표본으로 선정․구축된 2,844

명이다. 초등학교 4학년은 Piaget의 인지발달 단계의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되며 인지능력의 변화가 큰 

시기로, 문제해결능력 및 연역적 사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

해볼 때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이 연구대상으로 타당하다고 보았

다. 또한 이 시기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기능을 증진시켜 

생활사건의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예방프로그램이 필요한 

중요하다는 지적(Compas, 1987)에 따라 연구대상으로 선정

하기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연구문제 1-3까지는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현상을 조명하는 것이고, 연구문제 4는 이들의 

발달을 추적(4년간)한 결에 대한 것이다. 

2. 연구도구

1) 일상적 스트레스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의 

설문지 문항 중 스트레스로 구성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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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M(SD) 여 M(SD) t

스트레스

부모관련

학업관련

친구관련

외모관련

소유관련

 7.733(3.564)

 6.675(3.141)

 5.419(2.745)

 5.302(2.625)

 5.188(2.647)

 7.449(3.423)

 6.632(3.123)

 5.295(2.596)

 6.009(2.807)

 4.936(2.446)

2.165

.369

1.230

-6.929

2.620

*

***

**

분노조절능력 14.570(4.688) 13.589(4.317) 5.755***

부정적 자아개념  6.404(2.621)  5.782(2.163) 6.828***

불안우울 12.452(4.801) 12.874(5.090) -2.254*

*p<.05, **p<.01, ***p<.001

<표 1>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분노조절능력, 부정적 자아개념, 불안우울

으로 부모관련 스트레스는 23-1),2),3),4)번 문항이며, 학업관련 

스트레스는 23-5),6),7)번 문항이며, 친구관련 스트레스는 23-8), 

9), 10)번 문항이며, 외모관련 스트레스는 23-11), 12), 13)번 

문항이며, 소유관련 스트레스는 23-14), 15), 16)번 문항이다. 

리커트로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

다(5점)로 구성되어 있다. 

2) 분노조절능력

본 연구에서 분노조절능력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상황

에서 즉각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분노조

절능력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의 설문지 문항 중 공격성과 정서적 조절감 문항을 사용

하여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공격성과 분노로 구성된 

공격성 문항인 22-1), 2), 3), 4), 5), 6)번 문항에 대해서 리코딩하

여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쉽게 분노하고 공격하는 

경우는 분노조절능력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화가 난 상황

에서 부정적 정서를 참거나 조절하는 정서적 조절감은 22-7), 

8), 9)번 문항이다. 리코딩한 공격성 문항들과 정서적 조절감 

문항들을 합산하여 조작적으로 정의된 분노조절능력을 측정

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로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다. 

3) 부정적 자아개념

본 연구에서 부정적 자아개념은 자신에 대해 스스로 또는 

주위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지각하는 자아개념으

로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Coopersmith(1968)는 삶에 대

해 의미있는 타인으로부터 받는 평가와 스스로의 자신에 대한 

평가가 자아개념에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부정적 자아개념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의 설문지 문항 중 스스로의 일탈적 자아

낙인과 주위 사람들의 일탈적 자아낙인 문항을 사용하여 분석

되었다. 구체적으로 스스로의 일탈적 자아낙인은 10-7),8)번 

문항이며, 주위 사람들의 일탈적 자아낙인 문항은 10-9),10)번 

문항이다. 스스로 일탈적 자아낙인 문항들과 주위 사람들의 

일탈적 자아낙인 문항들을 합산하여 조작적으로 정의된 부정

적 자아개념을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로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다. 

4) 불안우울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의 

설문지 문항 중 불안, 우울, 자살충동으로 구성된 문항을 사용

하였다. 구체적으로 불안, 우울, 자살충동은 22-10), 11), 12), 

13), 14), 15)번 문항이다. 자살충동 문항은 우울불안을 반영하

는 심리적 상태라고 판단되어서 본 연구에서는 불안우울로 

통일하여 분석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로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위해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3.0 program의 

t-test와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분노조절능력, 부정적 자아

개념, 불안우울

먼저 스트레스, 부정적 자아개념, 분노조절능력, 불안우울

에 대한 초등학교 4학년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

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고,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는지 t-test를 통해 살펴보았다(<표 1>참조). 

남아와 여아 모두 부모관련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높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스트레스 하위 유형에 따라 다른 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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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변인

분노조절능력

남 여

B β t B β t

스트레스

부모관련

학업관련

친구관련

외모관련

소유관련

-.12

-.23

-.25

.02

-.34

-.08

-.14

-.13

.01

-.16

-2.62

-4.35

-4.20

.31

-5.51

**

***

***

***

-.27

-.12

-.28

.02

-.30

-.18

-.07

-.14

.01

-.15

-5.06

-2.06

-4.46

.36

-4.64

***

*

***

***

R
2
=.15

F=54.39***

R
2
=.18

F=58.37***

*p<.05, **p<.01, ***p<.001

<표 2> 스트레스 각 하위유형에 따른 분노조절능력

예측변인

불안우울

남 여

B β t B β t

스트레스

부모관련

학업관련

친구관련

외모관련

소유관련

.20

.11

.35

.17

.09

.15

.07

.20

.09

.05

4.83

2.24

6.69

3.14

1.66

***

*

***

**

.27

.13

.56

.18

-.10

.18

.08

.28

.10

-.05

5.66

2.42

9.79

3.40

-1.73

***

*

***

**

분노조절능력 -.10 -.12 -4.71*** -.20 -.20 -8.07***

R
2
=.24

F=76.92***

R
2
=.36

F=121.77***

*p<.05, **p<.01, ***p<.001

<표 3> 스트레스, 분노조절능력이 불안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보였는데, 부모, 학업, 친구, 소유관련 스트레스에서 여아보다 

남아의 평균이 더 높았던 반면, 외모관련 스트레스는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았다.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부모, 외모, 

소유관련 스트레스에서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이 스트레스의 하위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서, 성별에 

따라 스트레스의 취약부분이 다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부정적 자아개념에 대해서 남아가 여아보다 유의미하게 높았

으며 분노조절능력은 여아보다 남아가 더욱 뛰어났다. 불안우

울은 남아보다 여아가 더욱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스트레스, 분노조절능력이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

1) 스트레스가 분노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가 분노 및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들 간 상관계수는 모두 0.6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었으며 Durbin-Watson 검정

결과, 1.994(남), 1.934(여)로 나타나 자기상관의 위험 또한 없었

다. 스트레스가 분노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남아와 여아 모두에서 각각 부모관련 스트레스(β=-.08, p<.01, 

β=-.18, p<.001), 학업관련 스트레스(β=-.14, p<.001, β=-.07, p<.05), 

친구관련 스트레스(β=-13, p<.001, β=-.14, p<.001), 소유관련 

스트레스(β=-.16, p<.001, β=-.15, p<.001)가 분노조절능력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외모관련 

스트레스만 분노조절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남

아의 경우에 분노조절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소유관련, 

학업관련, 친구관련, 부모관련 스트레스 순이였던 반면, 여아

의 경우는 부모관련, 소유관련, 친구관련, 학업관련 스트레스 

순으로 나타났다.

2) 불안우울에 대한 스트레스와 분노조절능력의 상대적 영향

력 및 중재효과

스트레스, 분노조절능력이 불안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

과 같다. 각 변인들 간 상관계수가 모두 0.6이하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의 위험은 없었으며 Durbin-Watson검정결과, 1.924

(남), 1.994(여)로 나타나 자기상관의 위험 또한 없었다. 스트레

스, 분노조절능력이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남아와 여아 모두 부모스트레스(β=.15, p<.001, β=.18, p<.001), 

학업스트레스(β=.07, p<.05, β=.08, p<.05), 친구스트레스(β

=.20, p<.001, β=.28, p<.001), 외모스트레스(β=.092, p<.01, 

본문 내 <표 2>에 대한 코멘트가 없습니다.

확인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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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 예측변인
남 여

R2 △R2 F β R2 △R2 F β

1

2

3

부모관련(A)

분노조절(B)

A*B

.14

.17

.17

.14

.03

.00

243.17***

153.82***

102.59***

.25

-.21

.09

***

.23

.28

.29

.23

.05

.01

373.33***

253.71***

171.50***

.06

-.37

.30

***

*

1

2

3

학업관련(A)

분노조절(B)

A*B

.12

.15

.15

.12

.03

.00

202.81***

131.40***

 89.39***

.01

-.29

.28

***

*

.19

.26

.26

.19

.07

.00

301.58***

229.70***

153.01***

.34

-.29

.00

*

***

1

2

3

친구관련(A)

분노조절(B)

A*B

.17

.19

.20

.17

.02

.01

300.86***

178.77***

122.14***

.03

-.29

.33

***

**

.26

.32

.32

.26

.06

.00

448.32***

297.08***

198.53***

.26

-.31

.15

***

1

2

3

외모관련(A)

분노조절(B)

A*B

.12

.16

.17

.12

.04

.01

206.92***

143.03***

 97.99***

-.03

-.32

.33

***

**

.15

.25

.25

.15

.10

.00

222.60***

208.00***

138.56***

.31

-.32

-.01

*

***

1

2

3

소유관련(A)

분노조절(B)

A*B

.10

.14

.14

.10

.04

.00

169.82***

118.13***

 79.70***

.04

-.27

.21

***

.10

.20

.20

.10

.10

.00

144.39***

160.09***

107.19***

.18

-.34

.02

***

*p<.05, **p<.01, ***p<.001

<표 4> 불안우울에 대한 스트레스와 분노조절능력의 중재효과 검증

β=.10, p<.01)가 불안우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지각하는 불안우울수준이 높

았다. 반면 분노조절능력은 남아와 여아 모두 불안우울에 유의

한 부적 영향을 주었다(β=-.12, p<.001, β=.20, p<.001). 분노

조절능력이 높을수록 지각하는 불안우울수준이 낮았다. 상대적 

영향력은 남아의 경우, 친구관련, 부모관련 스트레스, 분노조절

능력, 외모관련, 학업관련 스트레스 순이였다. 여아의 경우 불안

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친구관련, 분노조절능력, 부모

관련, 외모관련, 학업관련 스트레스 순이였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각 하위유형과 불안우울간 관계에서 분

노조절능력의 중재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4>와 같다. 절차는 스트레스를 먼저 

투입하고 그 다음에 분노조절능력을 투입하였으며 그 후에 

스트레스와 분노조절능력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다. 먼저 

남아의 경우 <표 4>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불안우울에 

학업관련, 친구관련, 외모관련 스트레스가 각각 분노조절능력

과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냈다. 부모 스트레스만 투입된 

모델은 불안우울점수의 14%를 설명해주고 부모스트레스에 

분노조절능력까지 투입된 모델은 17%를 예측하였다. 소유스

트레스 하나만 투입했을 때 불안우울의 10%를 예측하고 분노

조절능력까지 첨가했을 때 14%를 예측하였다. 부모관련 스트

레스와 소유관련스트레스, 각각의 스트레스와 분노조절능력

의 상호작용항 변수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데 반해, 

분노조절능력만이 불안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아동의 분노조절능력이 낮을수록 아동의 우울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한편, 학업관련 스트레스는 불안우울의 12%를 설명하고 

학업관련 스트레스에 분노조절능력까지 투입할 경우 15%를 

예측하였다. 친구관련 스트레스만 투입했을 때 17%를 설명하고 

친구관련 스트레스에 분노조절능력까지 넣었을 때 19%를 설

명하였으며, 상호작용항까지 넣었을 때는 20%를 설명하였다. 

또한 외모관련 스트레스는 불안우울의 12%를 설명하고 분노

조절능력까지 투입하였을 때는 16%를 설명하였으며, 상호작

용항까지 투입하였 때는 17%를 설명해주었다. 학업관련, 친구

관련, 외모관련 스트레스는 불안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았던데 반해, 분노조절능력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학업관련, 친구관련, 외모관련 스트레스 각 유형과 분노조절능

력의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 중재효과가 확인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관련, 친구관련, 외모관련 스트레

스에 따라 아동이 경험하는 불안우울의 정도가 아동의 분노조

절능력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즉 학업관련, 

친구관련, 외모관련 스트레스에 따라 아동의 불안우울이 증가

하지만 분노조절능력에 따라 불안우울의 정도가 달라짐을 말

해주고 있다. 

다음으로 여아의 경우 <표 4>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불안우울에 부모관련 스트레스만이 분노조절능력과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냈다. 먼저 부모관련 스트레스 하나만 

투입했을 때 불안우울의 23%를 설명해주고 분노조절능력까

지 투입된 모델은 28%를 설명하였으며, 상호작용항까지 투입

하였을 때는 29%를 설명하였다. 부모관련 스트레스 변수는 

불안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데 반해, 분노조절

능력과 부모스트레스와 분노조절능력의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중재효과가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부모관

련 스트레스에 따라 아동이 경험하는 불안우울의 정도가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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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변인

부정적 자아개념

남 여

B β t B β t

스트레스

부모관련

학업관련

친구관련

외모관련

소유관련

.11

.06

.19

.09

.10

.15

.07

.20

.09

.10

4.86

2.20

6.89

2.91

3.60

***

*

***

**

***

.11

-.02

.19

.05

.02

.18

-.02

.23

.07

.03

4,89

-.65

6.94

1.99

.84

***

***

*

R
2
=.217

F=84.36***

R
2
=.15

 F=47.37***

*p<.05, **p<.01, ***p<.001

<표 5> 스트레스 각 하위유형에 따른 부정적 자아개념

분노조절능력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즉 부모

관련 스트레스에 따라 아동의 불안우울이 증가하지만 분노조절

능력에 따라 불안우울의 증가하는 정도가 달라짐을 시사한다. 

학업스트레스는 불안우울의 19% 예측하며 분노조절능력

까지 투입될 경우에는 26% 예측하였다. 학업스트레스와 분노

조절능력은 불안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상호작용

항은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친구스트레스는 불안

우울의 26%를 예측하고 분노조절능력까지 투입될 경우에는 

32% 예측하였다. 친구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항은 불안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데 반해, 분노조절능력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외모스트레스는 불안우울의 15%를 설명하고 

분노조절능력까지 투입된 모델은 25%를 설명하였다. 외모관

련 스트레스와 분노조절능력은 불안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반면,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소유스트레스는 불안우울의 10%를 설명하고 분

노조절능력까지 투입된 모델은 20%를 예측하였다. 소유스트

레스와 상호작용항은 불안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

았으며, 분노조절능력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3. 스트레스, 부정적 자아개념이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

1) 스트레스가 부정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각 하위유형들이 부정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각 변인들 간 상관계수가 모두 0.6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었으며 Durbin-Watson 검정결과, 

1.945(남), 1.925(여)로 나타나 자기상관의 위험 또한 없었다. 

스트레스가 부정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부모관련 스트레스(β=.15, p<.001), 학업관련 스

트레스(β=.07, p<.05), 친구관련 스트레스(β=.20, p<.001), 외

모관련 스트레스(β=.09, p<.01), 소유관련 스트레스(β=.10, 

p<.001)가 모두 부정적 자아개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영향력은 친구관련, 부모관련, 소유관

련, 외모관련, 학업관련 스트레스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한편 

여아의 경우 부모관련 스트레스(β=.18, p<.001), 친구관련 스

트레스(β=.23, p<.001), 외모관련 스트레스(β=.07, p<.01)가 

부정적 자아개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입증되

었으며, 학업관련, 소유관련 스트레스는 여아의 부정적 자아개

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는 

친구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부모관련, 외모관

련 스트레스 순으로 나타났다. 남아와 여아 부정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스트레스 하위유형의 상대적 영향력은 다르지만, 스트

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부정적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났다. 

2) 불안우울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정적 자아개념의 상대적 

영향력과 중재효과 

스트레스, 부정적 자아개념이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6>과 같다. <표 6>과 

같이 각 변인들 간 상관계수가 모두 0.6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

성의 위험은 없었으며 Durbin-Watson검정결과, 1.958(남), 

1.951(여)로 나타나 자기상관의 위험 또한 없었다. 스트레스 

각 하위유형과 부정적 자아개념이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남아와 여아 모두 부모관련 스트레스(β=.13, 

p<.001, β=.17, p<.001), 학업관련 스트레스(β=.07, p<.05, β

=.10, p<.01), 친구관련 스트레스(β=.16, p<.001, β=.26, p<.001), 

외모관련 스트레스(β=.07, p<.05, β=.08, p<.01)가 불안우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소유관련 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부정적 자아개념은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서 불안우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다(β=.26, 

p<.001, β=.26, p<.001). 상대적 영향력은 남아의 경우, 부정적 

자아개념, 친구관련, 부모관련, 학업 및 외모관련 스트레스 

순이였다. 여아의 경우 불안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부정적 자아개념 및 친구관련 스트레스, 부모관련, 학업관련, 

외모관련 스트레스 순이였다. 스트레스 하위유형에 따라 불안

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다르게 나타났지만, 남아와 

여아 모두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불안우울을 많이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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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변인

불안우울

남 여

B β t B β t

스트레스

부모관련

학업관련

친구관련

외모관련

소유관련

.17

.10

.28

.13

.06

.13

.07

.16

.07

.03

4.28

2.28

5.52

2.47

1.18

***

*

***

*

.25

.16

.51

.15

-.05

.17

.10

.26

.08

-.03

5.42

3.16

9.04

2.87

-.90

***

**

***

**

부정적 자아개념 .47 .26 10.31*** .60 .26 10.73***

R
2
=.28

F=96.11***

R
2
=.39

F=136.42***

*p<.05, **p<.01, ***p<.001

<표 6> 스트레스와 부정적 자아개념에 따른 불안우울

투입 예측변인
남 여

R
2

△R
2

F β R
2

△R
2

F β

1

2

3

부모관련(A)

부정적 자아개념(B)

A*B

.14

.24

.24

.14

.10

.00

252.01***

233.19***

158.12***

.40

.46

-.23

***

***

*

.23

.32

.32

.23

.09

.00

383.52

300.86

204.10

***

***

***

.54

.46

-.26

***

***

**

1

2

3

학업관련(A)

부정적 자아개념(B)

A*B

.12

.23

.23

.12

.11

.00

206.07***

219.85***

151.55***

.43

.53

-.33

***

***

**

.19

.31

.31

.19

.12

.00

310.19

284.74

190.93

***

***

.45

.43

-.15

***

***

1

2

3

친구관련(A)

부정적 자아개념(B)

A*B

.17

.25

.25

.17

.08

.00

303.39***

247.27***

168.96***

.46

.45

-.27

***

***

**

.26

.34

.35

.26

.08

.01

458.20

331.76

228.19

***

***

***

.63

.48

-.35

***

***

***

1

2

3

외모관련(A)

부정적 자아개념(B)

A*B

.12

.23

.23

.12

.11

.00

209.37***

220.71***

150.62***

.40

.48

-.26

***

***

**

.15

.27

.27

.15

.12

.00

225.27

238.79

159.08

***

***

***

.30

.37

-.01

***

***

1

2

3

소유관련(A)

부정적 자아개념(B)

A*B

.10

.22

.22

.10

.12

.00

167.11***

205.14***

141.39***

.38

.51

-.28

***

***

**

.10

.24

.24

.10

.14

.00

146.61

204.20

137.70

***

***

***

.36

.48

-.18

***

***

*p<.05, **p<.01, ***p<.001

<표 7> 불안우울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정적 자아개념의 중재효과 검증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불안우울이 부정적 자아개념에 

의해 중재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부모관련, 학업관련, 친구관련, 

외모관련, 소유관련 스트레스 각각에 대하여 부정적 자아개념

과의 상호작용항을 설정하여, 스트레스, 부정적 자아개념, 상

호작용항 순으로 투입하였다. 먼저 남아의 경우, 불안우울에 

대한 부모스트레스(β=-.23, p<.05), 학업스트레스(β=-.33, p<.01), 

친구스트레스(β=-.27, p<.01), 외모스트레스(β=-.26, p<.01), 

소유스트레스(β=-.28, p<.01)가 각각 부정적 자아개념과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냈다. 부모스트레스는 불안우울의 14%를 

예측하며 부정적 자아개념은 10% 예측하였으며, 학업스트레스

는 불안우울의 12%를 설명하고 부정적 자아개념은 11% 설명

하였다. 또한 친구스트레스는 불안우울의 17%를 설명하는 반

면, 부정적 자아개념은 8%를 설명하였으며, 외모스트레스는 

불안우울의 12%를 설명하고 부정적 자아개념은 11%를 설명

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유스트레스는 불안우울의 10%를 설명

하고 부정적 자아개념은 12%를 설명하다. 부모관련, 학업관련, 

친구관련, 외모관련, 소유관련 스트레스 모두 불안우울에 유의

한 영향을 미쳤으며, 부정적 자아개념, 그리고 각각의 스트레스와 

부정적 자아개념의 상호작용항 모두 불안우울에 유의한 영향

이 나타나 중재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관련, 

학업관련, 친구관련, 외모관련, 소유관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의 불안우울 수준이 증가하고, 아동의 부정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아동의 불안우울이 증가함을 시사해준다. 또한 스트

레스 각 하위유형에 따라 아동이 경험하는 불안우울의 증가하는 

정도가 아동의 부정적 자아개념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즉 부모관련, 학업관련, 친구관련, 외모관련, 소유관련 

스트레스가 아동의 우울을 증가시키지만 부정적 자아개념이 강

할수록 아동이 느끼는 불안우울 수준은 더욱 심화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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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여아의 경우 <표 7>과 같이 불안우울에 대한 위계

적 회귀분석 결과, 불안우울에 부모관련, 친구관련 스트레스만

이 부정적 자아개념과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냈다. 먼저 

부모관련 스트레스는 불안우울의 23%를 설명해주고 부정적 

자아개념은 9%를 설명하였다. 또한 친구 스트레스는 불안우울

의 26%를 설명해주고 부정적 자아개념은 8%를 설명해주었으

며, 친구관계 스트레스와 부정적 자아개념의 상호작용항은 

1%를 예측하였다. 부모관련, 친구관련 스트레스와 부정적 자

아개념은 불안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상호작용항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중재효과가 확인되었다. 이 결과

는 부모, 친구관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또한 아동의 부정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불안우울 수준이 증가함을 시사해준다. 

또한 부모, 친구관련 스트레스에 따른 불안우울의 정도가 아동의 

부정적 자아개념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부모, 

친구관련 스트레스가 불안우울을 증가시키지만 부정적 자아

개념에 따라 아동이 느끼는 불안우울의 증가 정도가 달라짐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학업스트레스는 불안우울의 19%를, 부정적 

자아개념은 12%를 설명하였으며, 외모스트레스는 불안우울의 

15%를 설명하고 부정적 자아개념은 12%를 설명하였다. 소유

스트레스는 불안우울의 10%를, 부정적 자아개념은 14%를 설명

하였다. 학업관련, 외모관련, 소유관련 스트레스와 부정적 자

아개념은 불안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각각의 스트

레스와 부정적 자아개념의 상호작용항은 유의미한 영향이 나

타나지 않았다. 학업, 외모, 소유관련 스트레스와 불안우울간

의 관계에서 부정적 자아개념은 중재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불안우울

간의 관계에서 분노조절능력과 부정적 자아개념이 중재효과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스트레스, 분노조절능력, 부정적 자아개념, 불

안우울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평균을 통해 살펴보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남아와 여아 모두 부모관련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히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은 가정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영향을 받

으며,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다

(Brenner, 1984).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들이 아동을 대리 

자아로 인식하고 아동에게 지나친 관심을 쏟거나 과잉기대하

는 경향에 기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학업관련 스트레

스가 높았는데, 이는 학업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

구(김용수․박현주, 2008; 정영숙․정승희, 1996)와 맥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의 지나친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와 교육열로 

초등학교 시기부터 학업과 관련된 압박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

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부모, 소유관련 

스트레스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외모관련 스트레스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여아보다 남아에 대한 

부모의 기대수준이 높기 때문에 남아가 부모로 인해 스트레스

를 많이 받는 경향이 있으며, 여아는 정서적,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는 반면, 남자는 물질에 대한 실제적, 도구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Harter et al., 1991)과 맥을 같이 한다. 반면, 여아

가 남아보다 외모에 대해 민감하며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아는 능력, 여아에게는 외모 중심으

로 평가하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 차이가 스트레스 하위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서, 남, 여아의 취약부분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스트레스에 대해 남아가 여아보다 더 민감하다는 

연구(Rutter, 1983), 여아가 더욱 취약하다는 연구(박진아, 

2001; 송달호, 2002; Elder & Caspo, 1988),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보였던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분노조

절능력은 여아보다 남아가 더욱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가 여아보다 정서조절능력이 낮고, 과잉 및 공격행동 수준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병옥․이진숙, 2008; 한유진, 2004)

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지만, 남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아에

게는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성향으로 대처한다는 연구들(박

진아, 2001; 송달호, 2002; 이진숙․한지현, 2006; 한지현․이진

숙, 2007; Endler & Parker, 1990; Crick & Grotpeter, 1995; 

Windle & Windle, 1996)과 맥을 같이 한다. 한편, 불안 및 

우울에 대해서 남아보다 여아가 더욱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가 내면화 문제를 더 많이 보이고, 남아는 외현화 

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는 결과(Compas et al., 1989; Windle 

& Windle, 1996; Kaslow, 198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스트레스와 분노조절능력이 불안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과 중재효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스트레스 각 하위유형

들이 분노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남아와 여아 

모두 외모관련 스트레스만 제외하고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조절능력이 낮아졌는데, 

이는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집단을 나눈 후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집단의 경우 대처전략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서중심전략을 

사용했다는 선행연구(이미진, 2005; 이진숙․한지현, 2006; 

Ebata & Moos, 1991; Tolan et al., 2002)와 맥을 같이 한다. 

즉, 트레스 양과 정도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그 상황에서 분노조

절능력이 발휘되지 못함을 반영한다. 적절한 스트레스는 긴장을 

주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면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능력이 역부족

이다. 남아와 여아를 비교해보면, 남아의 경우에는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분노조절능력에 상대적으로 가장 큰 부적 영향을 

미쳤는데, 학업관련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남아는 자신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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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서를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아의 경우에는 부모관련 스트레스가 분노조절능력에 더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부모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여아가 

부정적 정서를 다루는 능력이 취약한 것을 반영하며, 여아가 

남아에 비해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한다는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각 하위유형과 분노조절

능력이 불안우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소유

관련 스트레스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분노조절능력이 낮을수록 불안우울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우울성향은 아동이 경험

하는 스트레스와 일관된 부적관계 경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

들과(배주미, 2000; Nolen-Hoeksema et al., 1992; Petersen 

et al., 1991) 일치한다. 상대적 영향력은 남아와 여아 모두 친구

관련 스트레스가 불안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학령기 

아동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서 친구의 영향은 크게 증가하는 것에 기인한다. 특히 아동기 

후기에 이르게 되면, 부모와의 애착관계에서 유리되어 친구와의 

애착관계를 추구하는 발달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부모가 

일방적 권위를 지니는 애착관계에서 벗어나 상호성을 기반으

로 하는 애착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Axelson & Birma-

her, 2001). 친구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지므로 친구관련 스트레

스가 아동의 불안우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해석된

다. 부모관련 스트레스도 두 번째로 불안우울에 영향을 미쳤는

데, 부모의 정서적 유지관계 결여 및 부재 가 아동의 우울을 

유도한다. 예를 들어, 불안장애나 우울증 등 심리적 부적응을 

경험하는 성인들의 아동기를 조사한 결과, 아동기 양육과정에 

있어서 정서적 친밀감의 박탈을 경험하고 부모가 거부적이고 

통제적이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Wolchik et al., 2000). 또한 

분노조절능력도 불안우울에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쳤는데, 분

노를 순간 폭발하고 표현하기보다는 참고 다른 합리적인 방안

을 찾을 수 있는 분노조절능력이 불안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음

을 의미한다. 이는 우울한 아동이 더욱 신체적인 공격적 대처전

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김병옥․이진숙, 2008; Asarnow 

et al., 1987)와, 정서중심의 대처를 많이 사용하는 아동이 문제

중심의 대처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정신적, 신체적 문제를 더 

많이 보고한다는 연구들(박성연․강지흔, 2005; 박혜경, 2002; 

Ebata & Moos, 1991; Lazarus & Folkman, 1984; Tolan 

et al., 2002)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불안우울에 대한 스트레스 각 유형과 분노조절능

력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남아의 경우 학업관련, 

친구관련, 외모관련 스트레스와 불안우울간의 관계에 대해 

분노조절능력의 중재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는 학업관련, 친구

관련, 외모관련 스트레스에 따라 아동이 경험하는 불안우울의 

정도가 분노조절능력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즉 학업, 친구, 외모관련 스트레스에 따라 아동의 불안우울이 

증가하지만 분노조절능력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짐을 시사한

다. 반면 여아의 경우는 불안우울에 부모관련 스트레스만이 

분노조절능력과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보였다. 남아의 경우

는 학업이나 친구, 외모관련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스트레스를 완충시켜서 불안우울을 

느끼는 경로를 완충시켰던 반면, 여아는 부모관련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만 분노조절능력이 방어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스트레스 하위 유형에 대한 분노조절능력의 중재효과가 성별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어떤 영역과 관련된 스트레스인지에 

따라서 분노조절능력이 불안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

기도 하고 완화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스트레스에 대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은 스트레스

로 인한 정서적 부적응을 예방하거나 가능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들(이미리, 1995; 한상철, 2001; Compas et 

al., 2001; Lee & Larson, 1995),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여지는 

비효율적인 대처방식은 오히려 질병에 대한 민감성을 높였다는 

연구들(Compas, 1987; Yarcheski & Mahon, 1986)과 맥을 

같이 한다.

셋째, 아동의 스트레스, 부정적 자아개념이 불안우울에 미치

는 영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먼저 스트레스 각 하위유형이 부정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수록 부정적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문금순, 1993; 남윤주․이숙, 2008; Compas, 1987)와 맥을 같

이 한다. 남아와 여아 모두 친구관련 스트레스가 부정적 자아개

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지지망 중에 부모보다는 또래의 관계가 더 중요해진다는 선행

연구(김진경․한유진, 2008)와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또래관계

를 경험한 아동들의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연구(정원주․윤종

희, 1997)와 맥을 같이 한다. 아동기는 주변사람들의 평가와 

인식에 민감하며, 이를 기초로 자신스스로에 대한 자아개념이 

형성되기 때문에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부정적 자아개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친구관련 스트레스와 

부모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모관련 스트레스도 남아와 여아 모두의 부정적 자아개

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외모에 민감해지면서 상대

적으로 불만족스러운 신체외형이 낮은 자존감과 연결될 수 

있음(Compas et al., 2001)을 의미한다. 한편, 학업관련 스트레

스는 남아, 여아 모두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이는 초등학교 시기에 친구관계에서의 인기가 학업능력에 상당

히 좌우되기 때문에 학업관련 스트레스가 친구관련 스트레스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각 하위유형들과 부정적 자아개념이 불

안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결과, 남아와 여아 모두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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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친구, 외모관련 스트레스와 부정적 자아개념이 불안우울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던 반면, 소유관련 스트레스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남아와 여아 모두 부정적 자아개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친구관련, 부모관련 스트레스 순으로 

불안우울에 영향을 미쳤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위축행

동과 불안행동을 보이며(최영희 등, 2002), 새로운 과제에 직면

하면 높은 수준의 불안을 느껴서 행동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Patterson et al., 1990)과 맥을 같이 한다. 다음으로 부정적 

자아개념은 스트레스와 불안우울간의 관계를 중재하였는데,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우울을 부정적 자아개념이 더욱 증폭시

킨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스트레스 환경에서 자아탄력성이

나 높은 자존감은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들(장경

문, 2003; Werner & Smith, 1992), 또한 자아개념이 부정적인 

아동들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연구들(장경문, 2003)

과 맥을 같이 한다.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아개념이 

부정적인 아동들은 스트레스상황을 더욱 부정적이고 위협적

인 것으로 지각하고 이로 인하 불안우울을 더욱 많이 느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Harter는 아동의 자기가치감은 

정서적 상태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제안하며, 자신에 

대한 평가가 정서적 반응을 일으킨다고 했다. 자아취약적인 

사람들은 외적 환경의 변화나 도전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

우므로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반응의 융통성이 부족

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Block & Block, 1980; 

Klohnen, 1996). 이와 같은 결과는 개인의 적응에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은 환경적 상황 그 자체보다는 그 상황에 대한 개인의 

지각과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가 더욱 

중요함을 보여준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불안우울을 

가속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동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며 스트

레스 강도와 빈도가 모두 높아진다(Brenner, 1984; Compas 

et al., 2001). 또한 부정적 자아개념도 학년이 높아질수록 더욱 

강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자신에 대해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자아개념이 낮아질 수 있다

(김진경․한유진, 2008).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기자신을 부정

적으로 보고 비하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우울증의 발병률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

로 발달하면서 증가한다는 연구결과(Kaslow, 1983; Rutter, 

1991)를 고려해볼 때, 증폭되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불안우울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인 부정적 자아개념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신호임은 자명하다. 불안우울이 이후에 청소년 

비행이나 성인기 우울증, 자살 등을 유도한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아동기때 불안우울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분노조절능력을 함양시킬 필요가 있으며, 자신을 상대와 비교

해서 상대적 박탈감이나 열등감을 느끼는 부정적 자아개념을 

이른 시기에 수정하고 치료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스트레

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중재변인은 아동의 

행동이나 발달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부적응의 위험에 처한 

아동이나 청소년을 도와주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므로 

스트레스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이나 개입프로그램의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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